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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단장님 임명 9주년을
맞아) "그리스도와 함
께 있으면 일치는 내
면에서 태어난다"

오푸스데이의 단장님이 학생
들과 하느님의 선물이자 그리
스도인 생활의 본질적 차원인
일치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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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기에서 다운로드하세요 교회와 오
푸스데이의 일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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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일치되고, 일치와 친교의 표징이 되
며, 화해된 세상을 위한 누룩이 되는
교회”. 교황 레오 14세는 자신의 교황
직 시작 미사에서 이러한 말씀으로
여러 면에서 교황직의 지평을 표시하
고 있는 염원을 표현하셨다.

8개월 후, 우리는 교황께서 성문을
닫으시고 희망의 희년을 마무리하시
는 것을 보았다. 그 시간 동안, 일치
는 그것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드러나
고 있다: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교
회, 사회, 그리고 인간 자체의 구성적
특징이며, 따라서 희망의 문을 열린
채로 유지하는 것이다.

이 글은 로마에 거주하는 여러 나라
신학 및 철학 학생들과 대화를 나눈
오푸스데이 총대리 페르난도 오카리
스 주교의 강의를 요약한 것이다. 질
문들로부터 받은 선물, 공유된 과업,
그리고 성 호세마리아가 말씀하셨듯
이 지배적인 열정으로서의 일치에 대
한 구체적인 성찰이 전개된다." (..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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